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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일본은행은 1월 29일, 일본은행의 국채매입※을 통해 신규 공급한 

자금을 은행이 일본은행에 예치하는 예금에 대해 마이너스 0.1% 

금리를 부과하기로 결정 
 

※ 현재 일본은행은 연간 80조엔의 국채 등을 매입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

실시하고 있음 
 

- 기존 예치금에 대해서는 자금별로 0% 또는 플러스0.1% 금리 

적용 
 

 
□ 금번 조치는 시장에서 예상치 못했던 정책으로서 중국 위안화 불안 

등으로 촉발된 일본 엔화의 지나친 강세(1.20일, 116.94엔/달러)를 

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

 

- 일본 엔화는 전일 달러당 118.82엔에서 동 조치 발표 후 장중 

121.42엔(+2.2%)까지 상승한 바 있음 
 

 

- 금번 엔화 상승률은 2013.4.4 양적완화 정책 개시(+3.4%) 

또는 2014.10.31 양적완화규모 확대시(+2.8%)에 비해 낮음 
 

 

□ 한편 시장에서는 금번 조치로 엔화가 당분간 약세를 보이겠지만 

달러당 120엔을 크게 상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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